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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silience and retirement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aged married

men on a meaningful life, and provide basic data based on empirical research for reexamining meaningful lives of middle-aged

married men. For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middle-aged men aged between 40 and 60 who were married with

children and employed and live in Seoul or Gyeonggido. A total of 476 copies of data were analyzed. For the analysis, SPSS

20.0 was used to perform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and the Duncan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 was as follows: First, Levels of resilience, retirement attitudes

and meaningful life were moderate. Second, middle-aged married men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ducation, job,

religion, Monthly family income, Wife's employment,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condition on meaningful life. third,

middle-aged married men had an impact on resilience and retirement attitude on a meaningful life. In particular, the

Affirmation of the resilience of the sub-region and the Transition to Old Age part of the retirement attitud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ough family support and social support for middle aged men.

--------------------------------------------------------------------------------------------------------
▲주제어(Key words) : 회복탄력성(resilience), 은퇴태도(retirement), 의미있는 삶(meaningful life), 기혼중년남성(middle-aged

married men)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65세 이상의 고령인

구 비율은 13.1%로서 2030년에는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민평균연령은

40.8세이며 25년 후인 2040년에는 52.6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Statistical Office, 2015) 인구 고령화 현상

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으로 중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이 기간에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

다(J. Choi, K. Kwak, & S. Chun, 2012).

우리나라의 기혼중년남성은 산업화 시대를 거쳐 민주화

를 이끌었던 역동적인 세대로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

온 세대에 해당하기도 한다. 기혼중년남성은 40-50세부터

신체적으로 서서히 남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성욕 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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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 근력 감소, 체지방 증가 등이 나타나고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력 감퇴 등의 갱년기 증상을 경험

하게 된다. 심리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이혼

율 증가에 따라서 남성 지위의 상대적인 위축을 느끼고

사회적 목표의 상실감, 경쟁체제에서의 불안함이나 패배

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노부모와 자녀의

부양,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노후준비에 대

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건강보험평가심사원(2014)은 신

체적 질환의 영향이나 가정적, 사회적인 막중한 책임감으

로 인해 40-59세 중장년 남성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년남성은 우울감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J. Lee, G. Kim, & S. Oh, 2003) 이로

인하여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바, Statistical Office

(2014)에 의하면 자살은 중년층의 사망원인 2위로서 남성

중 40대 자살자 수는 46.6명, 50대 자살자 수는 55.2명으

로 같은 연령대 여성 자살자의 약 3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혼중년남성이 신체․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위기와 문제에 대처하는 회복탄력성을

가지며 수명연장에 따른 은퇴준비를 함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

Pease(2012)는 의미있는 삶을 자신의 긍정적 인식과 자아

반성, 배려를 통한 진정한 삶이라고 하였고, 주체성을 가

지고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대인관계에서 행복을 느낄 때

의미있는 삶으로 인식한다고 밝히고 있다(J. Kok, L.

Goh, & C. Gan, 2014). 따라서 기혼중년남성은 의미있는

삶을 위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들의 특성을 이해받

고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성을 가지고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할 적극적인 개입

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T. Ha, 2012). 이렇듯

기혼중년남성 대상 연구가 사회 제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중년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중년기는 갈등으로 가득

찬 위기의 시기인 반면 새로운 선택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

능하고 생활의 안정감으로 행복을 느끼는 시기로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재명명 되고 있다. 최근 사용하고 있는 꽃중년

(골든 파파)은 과거에 권위적이고 외모에는 관심이 없던 중

년남성들이 자신을 가꾸는 것 뿐 아니라 개인적인 기호, 라

이프스타일을 즐기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란 의미

로 파생된 신조어이다(N. Yoon, E. Yang, & Y. Jin, 2012).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혼중년남성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

립하여 뚜렷한 개성을 가지며 자기 개발 및 여가활동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기혼중년남성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능동적이며 자신감을 갖는 태

도를 유지하게 하고(J. Kim, 2012), 자기효능감을 통해 자신

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E. Werner & R.

Smith, 1982).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

과의 관계를 본 K. Yang(201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 건강

상태, 경제상태, 직업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에 차이가 나

타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S. Choi(2015) 연구에서도 회복

탄력성은 삶의 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기혼중년남성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중년기에는 사회적 역할과

심리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남은 생애에서 새로운 삶의 의

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은퇴태

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E. Jeong & E. Baek, 2009), 은

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준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S. Joo & V. W. Pauwels,

2002). 기혼중년남성은 새로운 발달단계로 전이기에 위치

하므로서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감을 확립

하여 제2의 삶을 의미있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

다. 중년을 대상으로 은퇴태도를 연구한 J. Bae(2014)는 월

소득이 많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지적하였고, 은퇴태도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R. Hong & W. Lim, 2014).

선행연구를 통해 기혼중년남성에게 연령, 학력, 월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 종교, 결혼상태 등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

Han, 2015; J. Park, 2008; K. Park, 2004). 또한 기혼중

년남성에게 회복탄력성과 은퇴태도는 중년기의 삶의 질과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이러

한 결과는 기혼중년남성의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

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 은퇴태도, 의미있는 삶을

파악하고, 회복탄력성 및 은퇴태도가 의미있는 삶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데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혼중년

남성의 삶에 대한 의미있는 삶을 조명하는데 실증적 연구

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목

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학력, 직업, 종교, 월소득, 배우자취업,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회복탄력성(자기조절력, 대인

관계능력, 긍정성), 은퇴태도(휴식으로 전환, 새

로운 출발, 계속, 강요된 좌절) 및 의미있는 삶

(공동체의식/나눔, 종교, 가족관계/역할, 자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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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 은퇴태도와 의미있는

삶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회복탄력성 및 은퇴태도가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고찰

1. 기혼중년남성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중년 및 노

년기의 장기화는 은퇴이후의 보다 건강하고 의미있는 삶

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중년기는 가정의 안정과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를 이루

는 인생의 전성기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발달단

계이다(E. Lee, 2007). 특히 기혼중년남성은 독립성, 냉철

함, 능력, 힘, 책임감, 관대함 등으로 표현되던 전형적인

남성성, 사회적인 성역할에서 부여된 가부장제와 이에 따

른 힘의 질서가 변화하는 현실과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내

면화된 기득권의 포기, 경쟁과 성공의 신화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성공적 이미지 수립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E. Park, 2014). 기혼중년남성은 공격적인 야망은 줄어들

고 유친성이 증가되면서 대인관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

기 시작하여 부인과의 동료감,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후

배에 대한 지도자관계 등을 중요시하게 된다(J. Yoon,

1995). 중년남성을 대상의 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각하는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 생활 스트

레스, 건강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S.

Kim, 2001; Y. Kim, J. Kim, & J. Park, 2001). 즉, 스트

레스로 상실, 우울, 불만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심리

적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M. Kim,

1989).

한편, 중년기 삶의 질이나 의미에 관한 국내연구는 남

성보다는 여성대상으로 프로그램(K. Jo, 2012; M. Lee,

2016), 상담(J. Ha & J. Kim, 2012), 우울(J. Kim, 2007;

S. Yu, 2011), 봉사(S. Lee, 2011; K. Nam, 2005) 등 다

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반면, 중년남성에 대한 연구는 중

년기 위기감(J. Park, 2008), 우울(S. Han, 2015), 정신건

강(K. Park, 2004), 신학적 측면(C. Shin, 2010)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기혼중

년남성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중간 정리하면서 인생의

후반 내지 은퇴 이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을 재

확립하고 결정적 시기로서 위기를 건강하게 극복하는 긍

정적인 기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년기 남성이 발달적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적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여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E. Bang, 2010).

본 연구에서는 기혼중년남성을 일반적으로 청년기와 노

년기의 중간시기로 중년기를 정의하고, 보편적 생활연령

기준(K. Choi, 2006; M. Kim, 1989; D. Levinson, 1978)

에 따라 40~60세까지를 기혼중년남성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또한 중년 대상의 연구(Y. Kang, 2016; K. Park,

2004; C. Ross, S. Mirow, & J. Huber, 1983)에 있어서

연령, 학력, 종교, 직업, 배우자의 취업, 주관적 경제수준

등이 관계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언급되었다.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정신세계의 면역체계, 내적․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E. Waters & L. A.

Sroufe, 1983), 역경을 성장의 경험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능력(L. Polk, 1997)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다(E. Hong, 2006). 즉,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갖는

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

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심리적 특성이다(J. Kim, 2011). 한

편, 중년기는 직업으로부터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T.

Jung & K. Jeon, 2007)이고 노후준비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로서 시기적 상황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직면하게 된다(S. Han, 2015a). 또한 중년기는 스트레스

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

응하는 능력으로(J. Kim, 2011) 어떠한 현실이든 긍정적

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짐으로서 중년기의 회복

탄력성은 향상될 수 있다. A. Masten and J. Coatsworth

1998)는 회복탄력성이 몇몇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

수한 속성이 아니라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

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

라고 하였다(K. Lee, 2012). 다시 말해서 회복탄력성이 높

은 사람은 불안이나 우울에 취약하지 않고 긍정적인 정서

를 나타내고, 타인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욕구에 맞도

록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며 스트레스 작용을 완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자원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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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2015). 그러므로 회복탄력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이며 업무 수행,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과 성공의 기초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R. Karen & S. Andrew, 2003). S. Han(2015b)의 연구

에서 회복탄력성은 학력, 담당업무, 급여, 직급, 기업규모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직무만족과 일-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50대 백인 대상 연구에서 연봉, 고용상태

가 용서와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

Broyles, 2005). 살펴 본 선행연구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B. Ha, E. Jung, & S. Choi,

2014; K. Yang, 2015)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에 미

치는 영향력은 낮아졌으며(S. Choi, 2015) 어려움을 극복

하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분노를 기능적으로 표현가능

하고 있다(J. Lee, 2015).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

는 방법으로 정의하였고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척도에

기초하여 3가지 하위요인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 긍정

성으로 분류하였다(J. Kim, 2011).

3. 은퇴태도

2026년 한국사회에서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고 2050년에는 세계에서 고령인구비율이 첫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Dong A News, 2015).

고령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는 베이비붐세대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 경제력을 갖춘 새로운 전환기

의 신노년층으로 보고 있다(P. Irving, 2016). 이러한 고령

화의 선물은 장수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최근 급속한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고령화

를 맞이하는 것은 고독사, 노후파산 등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은퇴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며(B. McPherson & N.

Guppy, 1979), 은퇴 후 생활전망 인식에도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 Choi, 1989). 또한 은퇴에 대한 긍

정적인 태도, 그리고 노화과정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와 적

응은 개방성과 관련이 있는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변

화에서 융통성 있는 정체감을 지니고, 노화에도 보다 쉽게

적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 Whitebourne, 1986).

이와 같이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세계로 접어드는 발달

과업이 되므로 적응할 수 있는 정체감을 확립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H. Choi, M. Kim, M.

Kim, & J. Lee, 2012). 그러므로 은퇴 이후에 자신의 사

회적 역할을 정립하고 심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이

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

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년기가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은퇴태도는 S. Gee and J. Baillie(1999)의

척도를 중심으로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출발, 계속, 강요

된 좌절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째, 휴식으로 전환(Transition to Old Age)으로서 은퇴는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휴식과 즐거움을 가져다주

는 시기로 받아들인다(S. Kang & S. Cho, 2013). 둘째, 새

로운 출발(New Beginning)로서 은퇴 후의 삶을 도전적으

로 기대하며 자신의 욕구와 목표에 따라 삶을 재창조하는

의미있는 노력과 새로움을 뜻하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여

기는 것이다(H. Kim, 2012). 셋째, 계속(Continuation)으로

서 은퇴를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로 보기보다는 보다 가치

있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삶의 기본 패턴을 지

속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다(M. Bea, 2005). 넷째, 강요된

좌절(Imposed Disruption)로서 은퇴는 일정시점에 사회의

역할을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역할과

관계 등에 변화를 가져와 상실감, 우울감이 드는 시기로 이

해하는 것이다(G. Shin, 2011).

중년기의 은퇴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학력, 월소득, 사

무관리직이 은퇴태도의 하위영역 삶의 휴식,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B. Oh,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령, 월소득,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있었고 은퇴 후의 삶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인식을 지적하

였다(G. Shin, 2011). 또한 은퇴태도 중 삶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공감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 보다 남

성이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인식하였으며 경제상태가 어

려울수록, 건강상태 및 사회활동이 나쁠수록 은퇴를 두려

움과 좌절로 인식하였다(J. Bae,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은퇴태도는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은퇴 이후의 삶을 비교적 안정

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휴식으로 전환, 새로

운 출발, 계속, 강요된 좌절로 이해하고자 한다.

4. 의미있는 삶

의미있는 삶은 삶의 의미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도덕적

인 신념이나 내면화된 규범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L.

Berkowitz, 1984; D. Capmbell, 1975), 즉, 자신의 인생

에 대해 보다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공동

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봉사와 공정함, 존중 등을 포함

하는 자기초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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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Frequency(%)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Age
40s 235(49.4)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77(33.2)

50s 241(50.6)
College level or

higher
299(62.8)

Religion
No 231(48.5)

Marital status
Married 424(89.1)

Yes 245(51.5) Other 52(10.9)

Occupation

Professional 158(33.2)

Wife's employment

Household 216(45.4)
Office workers 130(27.3) Full-time job 154(32.4)
Sale & Service 103(21.6)

Part-time job 106(22.3)
Laborer or etc. 85(17.9)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300 201(42.2)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104(21.8)
300~400 128(26.9) Not good 282(59.2)
≥400 147(30.9) Bad 90(18.9)

Total 476(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N=476)

는 삶은 삶의 의미보다 동기적 수준의 가치체계나 인지적

수준의 신념 등이 더 높게 작용할 수 있다(G. Reker &

P. Wong, 1988). 따라서 의미있는 삶은 타인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E. Seo, M. Sung, & J. Kim, 2007) 삶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N.

Cantor & C. A. Sanderson, 1999)으로서, 일상의 삶속에

서 발견하거나 해석 또는 의미부여로 얻을 수 있는 삶의

의미와는 다른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 Jeon, 2010).

관련하여 중년기 남성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타인

과의 관계 및 사회의 안녕,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타인

이나 사회를 위한 삶을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이상적인

삶으로 여기지 않는 반면, 보다 의미있는 삶으로 여기는

(E. Seo, M. Sung, & J. Kim, 2007; P. Wong, 1998)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미있는 삶의 개념은 K. Jeon(2010)이 중년을 대상으

로 개발한 척도로서 우리사회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

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살펴보면, 공동

체의식/나눔, 종교, 가족관계/역할, 자아실현으로 구성요

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동체의식/나눔은 타인을 위

한 봉사, 사회적 약자를 돌봄,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함,

타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다. 둘

째, 종교는 신앙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고, 신앙을 통해

힘든 일을 극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가족관계/역할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가족의 안

녕감을 위해 헌신한다는 내용이다. 넷째, 자아실현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내용이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S.

Choi, 2009; K. Joo, 2010)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생

활만족도가 높았고 가족관계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E. Shin & M. Kim, 2012). 이는 타

인과 사회에 대한 기여에 힘쓰고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

의 만족감을 높이고 종교 활동으로 심리적 건강, 가족 및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므로 의미있는 삶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고등학생(E.

Park, 2011), 대학생(D. Kim, 2014; N. Lee, 2015)을 대

상으로 삶의 의미, 진로 또는 심리적 안정감과 연관하여

연구가 되었으며, 노인(Y. Ahn, 2002; H. Kim, 2008)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자살생각이나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중년남성의 의미

있는 삶은 가족에 기반을 두며 타인과 사회의 기여를 통

한 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으로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 및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기혼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유의표집하였다.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한 기혼중년남성

4060세를 대상으로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본 조사 이전에 중년 기혼남성 4060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변인별 측정도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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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전체 476명 중 40대 235명(49.4%), 50대 241명

(50.6%)이며, 학력은 고졸이하 177명(37.2%), 대졸이상

299명(62.8%)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 158명(33.2%),

사무직 130명(27.3%), 서비스생산직 103명(21.6%), 단순노

무직 및 기타 85명(17.9%)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고용

직업분류에 따라 전문직의 경우에는 금융·교육·법률·보건

등의 관련 직종이 포함되었다. 종교는 종교 없음 231명

(48.5%), 종교 있음 245명(51.5%)으로, 월소득은 300만원

미만 201명(42.2%), 400만원 이상 147명(30.9%), 300400

만원 미만 128명(26.9%)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취업여

부에서 전업주부 216명(45.4%), 정규취업 154명(32.4%),

시간제 비정규취업 106명(22.3%) 순이었고, 결혼 상태는

초혼 424명(89.1%), 초혼 외 52명(10.9%)이었으며, 주관적

인 건강상태는 좋음 282명(59.2%), 매우 좋음 104명

(21.8%), 매우 좋지 않음 90명(18.9%)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중년기 대상으로 연구한 K. Lee(201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Reivich and Shatte(2003)가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RQT)’를 J. Kim(2011)이 한

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이

다. 이는 3개 하위영역인 자기조절력(18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긍정성(17문항)의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형 4점 척도이며, 23개 문항은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회복

탄력성 점수가 높을 경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높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91이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4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기조절력 Cronbach's α = .63, 대인

관계능력 Cronbach's α = .60, 긍정성 Cronbach's α = .67

로 나타났다.

2) 은퇴태도

본 도구는 J. Bae(201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Hanson and Wapner(1994)의 은퇴기대(Retirement ex-

pectation inventory) 척도를 S. Gee and J. Baillie(1999)

가 재구성한 것이다. 본 도구는 4개 하위영역으로서 휴식

으로 전환(5문항), 새로운 출발(5문항), 계속(5문항), 강요된

좌절(5문항)의 총 20문항이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 하위영

역 중 강요된 좌절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 경우, 자신

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하여 기대하는 주관적 반응으로서 은

퇴태도에 대한 공감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78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8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

뢰도를 살펴보면 휴식으로의 전환 Cronbach's α = .74,

새로운 출발 Cronbach's α = .87, 계속 Cronbach's α =

.63, 강요된 좌절 Cronbach's α = .80으로 나타났다.

3) 의미있는 삶

의미있는 삶을 측정하기 위해 K. Jeon(201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 하위영역으로서 공동체

의식/나눔(4문항), 종교(4문항), 가족관계/역할(5문항), 자

아실현(4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형 4점 척도로 구성, 의미있는 삶의 점수가 높을 경우 타

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삶을 의미있게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s α 

= .80～.96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

면 공동체의식/나눔 Cronbach's α = .93, 종교 Cronbach's α 

= .92, 가족관계/역할 Cronbach's α = .85, 자아실현 Cronbach's

α = .81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서울 및 경기 지역

의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중등교육기관, 종교

기관, 경찰서, 건설노동현장 등 다양한 직무환경의 종사자

를 중심으로 직접 질문지를 배부와 수거, 우편과 메일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질문지 배부시 해당 대상자에게 질

문지 응답방법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있는 대로 연구 참여

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총 500부를 배부하였다. 487부

(97%)를 수거하여 부실 기재한 11부를 제외한 476(95%)

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 은퇴태도, 의미있는 삶의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 연구도구의 내적

합지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값을 산출하

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학력, 직업, 종교, 월

소득, 배우자 취업여부, 결혼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

라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 은퇴태도, 의미있는

삶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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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 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Resilience

Self regulation 2.62 .29 2.06 3.83
Personal relations 2.63 .28 1.89 3.72

Affirmation 2.65 .26 1.76 3.94
Total 2.63 .25 1.98 3.74

Retirement
attitude

Transition to old age 2.54 .61 1.00 4.00
New beginning 2.65 .67 1.00 4.00

Continuation 2.59 .52 1.00 4.00
Imposed disruption 2.95 .60 1.00 4.00

Total 2.68 .36 1.30 3.95

Meaningful Life

Community sentiment / Share 2.47 .66 1.00 4.00
Religion 2.21 .93 1.00 4.00

Family relations / Role 3.09 .55 1.00 4.00
Self-realization 2.94 .54 1.00 4.00

Total 2.69 .50 1.00 4.00

Table 2. Basic statistics of variables (N=476)

Variable Group N M SD T/F Duncan

Age
40s 235 2.63 .24

.855
(.39)

50s 241 2.64 .26
Total 476 2.63 .25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77 2.61 .25

1.347
(.18)

College level or higher 299 2.65 .25
Total 476 2.63 .25

Occupation

Professional 158 2.65 .23

2.60
(.051)

A
Office workers 130 2.63 .24 AB
Sale & Service 103 2.66 .27 A
Laborer or etc. 85 2.57 .25 B

Total 476 2.63 .25

Religion
No 231 2.62 .27

1.098
(.27)

Yes 245 2.65 .23
Total 476 2.63 .25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300 201 2.60 .23
4.53*

(.011)

B
300~400 128 2.63 .26 AB
≥400 147 2.68 .26 A
Total 476 2.63 .25

Wife's
employment

Household 216 2.66 .25
3.81*

(.02)

A
Full-time job 154 2.64 .26 B
Part-time job 106 2.58 .21 B

Total 476 2.63 .25

Marital status
Married 424 2.63 .25

.888
(.38)

Other 52 2.60 .26
Total 476 2.63 .25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104 2.74 .29
14.01***

(.000)

A
Not good 282 2.61 .23 B

Bad 90 2.57 .23 B
Total 476 2.63 .25

*ρ<.05, **ρ<01, ***ρ<.001, 사후검정(Duncan) : A>B>C

Table 3. Differences in Resili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76)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고,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혼중년남성이 지각

한 회복탄력성, 은퇴태도가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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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N M SD T/F Duncan

Age
40s 235 2.74 .36

3.15**

(.002)
50s 241 2.63 .36

Total 47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77 2.60 .37

4.00***

(.000)
College level or higher 299 2.73 .35

Total 476

Occupation

Professional 158 2.74 .34

8.06***

(.000)

A
Office workers 130 2.72 .38 A
Sale & Service 103 2.69 .34 A
Laborer or etc. 85 2.52 .37 B

Total 476 2.68 .36

Religion
No 231 2.63 .38

3.10**

(.002)
Yes 245 2.73 .34

Total 476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300 201 2.65 .37

3.68*

(.026)

B
300~400 128 2.65 .35 B
≥400 147 2.75 .37 A
Total 476 2.68 .36

Wife's employment

Household 216 2.67 .37

4.91**

(.008)

B
Full-time job 154 2.75 .37 A
Part-time job 106 2.62 .34 B

Total 476 2.68 .36

Marital status
Married 424 2.68 .36

.84
(.404)

Other 52 2.64 .43
Total 476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104 2.74 .42

2.76
(.064)

A
Not good 282 2.68 .35 AB

Bad 90 2.62 .32 B
Total 476 2.68 .36

*ρ<.05, **ρ<01, ***ρ<.001, 사후검정(Duncan) : A>B>C

Table 4. Differences in Retirement attitud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76)

Ⅳ. 연구결과

1.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 은퇴태도, 의

미있는 삶에 대한 경향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Table 2>와 같고 Likert

형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해할 수 있

다. 우선,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의 전반적인 경

향은 전체 평균이 2.63(SD= .25)으로 하위영역에서는 긍정성

의 평균이 2.65(SD= .26)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 2.63(SD= .28), 자기조절력 2.62(SD= .29)의 순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은퇴태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전체 평균이 2.68(SD= .36)로 하위영역에서

는 강요된 좌절의 평균이 2.95(SD= .60)로 다소 높았고, 새

로운 출발 2.65(SD= .67), 계속 2.59(SD= .52), 휴식으로의

전환 2.54(SD= .61)순으로 나타났다. 은퇴태도 하위영역 중

강요된 좌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새로운 출발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의미있는

삶의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 전체 평균은 2.69(SD= .50)로

서 하위영역을 보면 가족관계/역할 3.09(SD= .55)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자아실현 2.94(SD= .54), 공동체의식/나눔

2.47(SD= .66), 종교 2.21(SD= .93) 순이었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 은퇴태도, 의미있는 삶의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의 차이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월소득(F=4.53, p<0.05), 배우자

취업(F=3.81, p<0.05), 주관적 건강상태(F=14.01, p<0.001)

로 나타났다(<Table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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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N M SD T/F Duncan

Age
40th 235 2.67 .50

.99
(.32)

50th 241 2.71 .49
Total 47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177 2.58 .49

3.86***

(.000)
College level or higher 299 2.75 .49

Total 476

Occupation

Professional 158 2.73 .42

5.89**

(.001)

A
Office workers 130 2.72 .49 A
Sale & Service 103 2.75 .56 A
Laborer or etc. 85 2.49 .50 B

Total 476 2.69 .50

Religion
No 231 2.47 .40

10.47***

(.000)
Yes 245 2.90 .49

Total 476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300 201 2.63 .50
6.07**

(.003)

B
300~400 128 2.64 .48 B
≥400 147 2.81 .48 A
Total 476 .50

Wife's employment

Household 216 2.70 .49
5.76**

(.003)

A
Full-time job 154 2.76 .48 A
Part-time job 106 2.55 .51 B

Total 476 2.69 .50

Marital status
Married 424 2.71 .49

2.98**

(.003)
Other 52 2.50 .52
Total 476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104 2.97 .57
34.66***

(.000)

A
Not good 282 2.67 .44 B

Bad 90 2.42 .42 C
Total 476 2.69 .50

*ρ<.05, **ρ<01, ***ρ<.001, 사후검정(Duncan) : A>B>C

Table 5. Differences in Meaningful Lif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76)

사후검정에 의하면, 월소득에서 400만원 이상이며, 배

우자취업에서는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일

경우가 높은 반면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여부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혼

중년남성의 경우 소득이 400만원 이상, 배우자가 전업주

부이거나,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우 좋다고 지각하는 경우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은퇴태도의 차이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은퇴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

령(T=3.15, p<0.01), 학력(F=4.00, p<0.001), 직업(F=8.06,

p<0.001), 종교(F=3.096, p<0.05), 월 소득(F=3.68, p<0.05),

배우자취업(F=4.91, p<0.05)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 경우, 대졸 이상의 학

력에서 은퇴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 있어서는 단

순 노무직 및 기타 보다 전문직․사무직․서비스생산판매

직군에서 은퇴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고, 월 소득은 400만원 이상, 배우자취업에서는 배우자

가 정규취업인 경우 은퇴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결혼여부, 주관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혼중년남성의 경우 연령

은 낮고, 전문직․사무직․서비스생산판매직이며, 학력이

높고,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 배우자가 정규취업을 한

경우 은퇴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의미있는 삶의 차이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의미있는 삶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학력(F=3.86, p<0.001), 직업

(F=5.89, p<0.05), 종교(F=10.47, p<0.001), 월소득(F=6.07,

p<0.05), 배우자취업(F=5.76, p<0.05), 결혼여부(F=2.98,

p<0.01), 주관적 건강상태(F=34.66, p<0.001)로 나타났다

(<Table 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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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00

2 .005 1.00

3 -.016 -.334** 1.00

4 .092* .062 -.043 1.00

5 .007 .297** -.336** -.066 1.00

6 -.044 -.093* .125** .009 -.133** 1.00

7 -.018 -.065 -.016 -.037 .015 -.102* 1.00

8 .044 .150** -.123** .075 .230** -.084 -.039 1.00

9 .015 .070 -.049 .053 .117* -.115* -.028 .183** 1.00

10 .082 .010 -.045 .026 .062 -.073 -.008 .079 .727** 1.00

11 .007 .088 -.127** .057 .184** -.140** -.073 .321** .706** .701** 1.00

12 .026 .090 -.084 .028 .126** -.050 .006 .063 .222** .260** .286** 1.00

13 -.222* .193** -.230** .131** .083 -.005 -.023 .028 .045 -.020 .137** .161** 1.00

14 -.022 .023 -.036 .051 -.044 .060 -.073 -.002 .011 .009 .099* -.161** .452** 1.00

15 -.107* .113* -.096* .123** .086 -.062 -.026 .180** .049 -.061 .175** .097** .301** .034 1.00

16 .046 .175** -.135** .431** .143** -.097* -.136** .364** .359** .214** .484** .290** .252** .137** .295** 1.00

1.Age 2. Education 3. Occupation 4. Religion 5. Monthly family income(won) 6. Wife's employment 7. Marital status 8. Subjective health
condition 9. Self Regulation 10. Personal Relations 11 Affirmation 12. Transition to Old Age 13. New Beginning 14. Continuation 15. Imposed
Disruption 16. Meaningful Life.

Table 6. correlation of variables (N=476)

사후검정에 의하면, 학력은 대졸 이상, 직업은 전문

직․사무직․서비스생산판매직군인 경우, 종교는 종교 있

음, 월소득은 400만원 이상에서 의미있는 삶의 인식이 높

게 나타났다. 배우자취업에 있어서 배우자가 전업 주부이

거나 정규취업일 경우에, 결혼여부는 초혼을 유지한 경우

에,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으로 인식할 경우에 의

미있는 삶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연령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혼중년남성의 경우 학력이 높고, 월소득이 400만원 이

상, 배우자가 정규취업이거나 전업주부이며, 종교가 있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으로 인식하는 경우 의미있

는 삶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

복탄력성, 은퇴태도가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영향

기혼중년남성의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

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이전에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

증한 결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0.51미만으로 나타

났다(<Table 6> 참조). 의미있는 삶은 회복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자기조절력(r=.36, p<.01), 대인관계능력(r=.21,

p<.01), 긍정성(r=.48, p<.01), 은퇴태도에 있어서는 휴식으

로 전환(r=.29, p<.01), 새로운 출발(r=.25, p<.05), 계속

(r=.14, p<.01), 강요된 좌절(r=.30, p<.01)이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

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 높을 경우, 은퇴태도가 휴식

으로 전환, 새로운 출발, 계속이 높고, 강요된 좌절이 낮

을 경우 의미있는 삶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한편 Durbin-Watson 값은 2.03으로 0과 4의 사이에

존재하였다. 공차한계 값은 .34에서 .97 사이로 .1보다 컸

으며, 분산팽창인수 값은 1.02에서 3.00사이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탄력성

및 은퇴태도가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상기의 선행연구 고찰을 참고하여 주요 변인

들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하였고, 회복탄력성은 보편적 기제인 동시에

기혼중년남성의 발달단계에서 은퇴와 관련하여 볼 때 이

에 앞서는 발달과업으로서 이를 반영하여 투입하였다.

Model 1에서 설명력은 34%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종교(β=.39, p<.001), 배우자 취업(전업주부)(β=.11,

p<.05), 배우자 취업(정규취업)(β=.14, p<.01), 결혼여부(β

=.12, p<.01), 주관적 건강상태(β=.29, p<.001)가 의미있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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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odel 1 Model 2

B Se β B Se β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40th) .001 .038 .001 .037 .034 .037

Education(college graduates) .049 .044 .047 .031 .038 .030

Occupation(Professional) .069 .061 .065 .011 .053 .010

Occupation(Office workers) .071 .064 .064 .027 .055 .024

Occupation(Sale & Service) .114 .063 .095 .046 .054 .038

Religion(Yes) .390 .039 .394*** .355 .033 .358***

Monthly family income(3,000,000~4,000,000) -.005 .049 -.004 -.017 .042 -.016

Monthly family income(≥4,000,000) .076 .049 .071 .016 .042 .015

Wife's employment(Household) .110 .050 .111* .050 .043 .050

Wife's employment(Full-time job) .144 .053 .136** .093 .046 .088

Marital status(Married) .187 .061 .118** .127 .052 .08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216 .029 .291*** .121 .027 .162***

Resilience

Self regulation .320 .098 .168**

Personal relations -.404 .096 -.227***

Affirmation .600 .095 .350***

Retirement
attitude

Transition to old age .147 .029 .180***

New beginning .019 .031 .025

Continuation .090 .037 .093*

Imposed disruption .082 .030 .099**

Constant 1.45 -.34

R² .34 .53

Adj. R² .32 .51

F 19.90 27.07

p .000 .000
*ρ<.05, **ρ<01, ***ρ<.001 * Dependent variable: Meaningful Life
* Dummy variables
Age(Standard: 40th, Comparison: 50th)
Education(Standard: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Comparison: College level or higher)
Occupation(Standard: Laborer or etc. Comparison: Professional, Office workers, Sale & Service)
Religion(Standard: No, Comparison: Yes)
Monthly family income (Standard: <3,000,000 won, Comparison: 3,000,000~4,000,000 won, ≥4,000,000 won)
Wife's employment(Standard: Part-time job, Comparison: Household, Full-time Job)
Marital status(Standard: Other, Comparison: Married)

Table 7. Factors Influencing Variables of Meaningful Life (N=476)

복탄력성의 하위영역에서 긍정성(β=.35, p<.001), 대인관

계능력(β=-.23, p<.001), 자기조절력(β=.17, p<.01)이, 은퇴

태도의 하위영역에서는 휴식으로의 전환(β=.18, p<.001),

계속(β=.09, p<.05), 강요된 좌절(β=.10, p<.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 및 은퇴태도를

투입한 결과 53%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는 Model 1보다

19%의 설명력을 더하였으며,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회복탄력성에서

긍정성, 대인관계능력, 자기조절력이, 은퇴태도에 있어서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 강요된 좌절 순으로 의미있는 삶

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은퇴

태도가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서 분

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하위영역별로 모두 중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긍정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

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다

양한 변수가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

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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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월

소득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으로 지각하고,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서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연령, 학력, 직업, 종교, 결혼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관련 선행

연구를 보면 S. Han(2015a)의 기혼중년남성 대상 연구에

서는 연령, 학력,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결혼상태, 결혼기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

Kwon and S. Lee(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결혼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S. Han(2015b)은 학

력, 담당업무, 급여, 직급,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월소득, 결혼여부에서

는 다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학력 등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고, 배우자취업을 다룬 선

행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의 회

복탄력성은 월소득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으

며,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안정된 생활을 통해 긍정

적인 정서를 보이고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은퇴태도의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 기혼중년남

성의 은퇴태도는 대체로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고 구체적으로 강요된 좌절이 가장 높았으며 휴식으

로의 전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혼중년남

성은 은퇴를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고 느

꼈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한가하게 보낸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J. Bae(2014)

와 B. Oh(2012)의 연구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장 높고 강

요된 좌절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하여

새로운 출발로서의 의미에 가장 공감하고 긍정적인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은퇴태도의 차

이에 있어서는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월소득, 배우자취

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50대 보다 40대

에서, 대졸이상의 학력, 직업은 전문직․사무직․서비스

생산 판매직이며,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 배우자취업에서

정규취업인 경우가 비교적 은퇴태도에 대한 공감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J. Bae(2014)

와 G. Shin(2011)의 연구에서 연령, 월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J. Park(2008)의 연구에서 결혼상태, 직

업, 가족의 수입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성별, 직종, 교

육수준, 월소득,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지적한 M. Bea(2005)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있어서 은퇴태도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월소득이 많고 배우자가 정

규취업인 경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부분을 위한 준

비로서 이후의 생활에 대한 염려가 적어지고 은퇴에 대해

긍정적이면 며 은퇴 이후의 삶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식

하는 은퇴태도의 공감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의미있는 삶의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 가족관

계 및 자아실현 영역에서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중년남성이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

현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결과로서, 의미있는 삶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 종교 있음,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고, 전문직․사무직․서

비스생산판매직군인 경우, 기혼중년남성은 의미있는 삶으

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취업에 있어

서 전업주부와 정규취업의 경우, 기혼중년남성은 의미있

는 삶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K. Jeon(2010)의 연구결과에

서는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높거나 객관적으로 좋은 조

건을 가진 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있는 삶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후속연구를 통한 심

층적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로 의미있는

삶은 기혼중년남성의 학력, 월소득, 직업, 배우자의 취업

및 주관적 건강수준이 의미있는 삶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혼중년남성이 지각한 회복

탄력성, 은퇴태도가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관

계를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 은퇴태도의 변인을 투입한

2단계의 결과 19%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53%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의미있는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종교가 있고, 주관적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에서 긍정적일

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은퇴태도의 하위영역 중 휴식으로의 전환을 잘 할

수록, 강요된 좌절을 적게 할수록, 은퇴를 계속으로 공감

할수록 의미있는 삶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높이

는 영향요인임을 지적한 선행연구(S. Choi, 2015)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회복탄

력성이 높을수록, 은퇴태도의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이 높

고 강요된 좌절에 대한 공감정도가 낮을수록, 기혼중년남

성의 의미있는 삶이 높아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기혼중년남성 대상으로 회

복탄력성, 은퇴태도 및 의미있는 삶을 위한 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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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

력, 긍정성이 높을수록 의미있는 삶이 높아지는 결과에 기

초하여 기혼중년남성의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므로

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혼중년남성 대상의 상담프로그램을 지적할 수 있으며 자

발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유인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회복탄력성은 우울증과 불안의 증상을 완화시키

는데에 영향을 미치므로(A. Hiyoshi, R. Udumyan, W.

Osika, E. Bihagen, K. Fall, & S. Montgomery, 2015)

정신건강치료를 통해 회복탄력성에 도움을 주어 간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A. Burns, K. Anstey, &

T. Windsor, 2011)하였고, 회복탄력성은 고정적인 능력이

아니며 이후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Q.

Gu & C. Day, 2013). 그러므로 기혼중년남성이 개인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상담이나 심리․정서적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환경의 도움을 받게 하여 우울이나 스트

레스를 낮추고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능력을 향상함은 물론

긍정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다. 또한, 기혼중년남성 대상으로 개인적, 가족적, 사회

적 특성에 따라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기업상담,

심리검사 해석상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

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욕구 및 매체활용에 따라서 세분화

된 상담적 접근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으므로 기혼

중년남성 대상의 다양한 현장, 다양한 욕구, 다양한 특성이

고려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퇴태도를 중심으로 볼 때 휴식으로의 전환 및

계속이 높을수록, 강요된 좌절이 낮을수록 의미있는 삶으

로 지각하게 되는 결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혼

남성이 중년기에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자신

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며 이후의 삶을 위한 동기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혼중년남성으로 하여

금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과 준비를 강조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은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서 은퇴 후 삶을 변

화와 상실로 느끼기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빴던 일상

생활에서 여유로운 휴식시간으로 가치있게 생각할 수 있

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활동들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함은 물론 그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함

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기혼중년남성을 대상

으로 욕구나 표적목표를 조사하여 관련된 기존 전문직 은

퇴자들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 은퇴자의 다양한 역량

과 경험을 나누며 상호 욕구충족이나 필요한 가치를 재창

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은퇴의 재사회화를 이루고 나아가

준비된 은퇴로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은퇴에

대한 공감을 높여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외에 봉사활

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아성장과 삶의 질을 향

상 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L. Carstensen & C. Lockenhoff, 2003). 또한 여가

중심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만족도와 은퇴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고(S. Nam & M. Kim, 2014) 은퇴 후 여가생활이

생활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S. Kim,

2014)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남성의 중년기는 은퇴와

관련하여 은퇴 후 자유로운 일상의 계획과 준비와 관심을

가지므로 봉사, 여가활동 등 은퇴에 대한 주관적이며 긍

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의미있는 삶의 하위영역 중 자아실현과 가족관계

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기혼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자

아실현이나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및

양성평등정책의 실천적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혼중

년남성이 유대감 또는 친밀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족문

화활동을 비롯한 가족교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업,

직장 내 프로그램 마련 내지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비롯한 전문기관을 통하여 찾아가는 기혼남성 서비

스 체계가 연계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D. Rowen,

W. Compton, and J. Rust(1995)는 결혼만족도와 자아실

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중년기의 중요한 과업

은 개인내적인 변화와 가족생활의 변화에 적응하고 부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H. Jung, 2008).

이와 같이 가족과 함께하거나 가족 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혼중년남성 대상의 특화된 맞춤형의 찾아가는 가족교육

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매년 7월 1~7일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주간으로 제정, 출산․육아 등 자녀

양육에 관하여 모성 뿐만 아니라 부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즉, 일․가정 양립 정책은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

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유연근무제 확대, 남성의 육아

휴직제도, 정시퇴근제도, 아빠의 달 지정 등을 통해 남성

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기혼

중년남성이 개인의 위기의식, 가족과 사회에 대한 역할수

행의 책임감을 홀로 감당하기 보다는 가족 및 지역공동체

에서의 가족교육,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하여 인식의 전

환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므로 가족유대와 공유, 소통으로

안정된 가족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자아 확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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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현을 조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중년남성 대상의 연구가 미흡하고 100

세 시대의 도래 및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

점에서 이들의 회복탄력성 및 은퇴태도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특히 기혼중년남성

의 의미있는 삶을 위한 방안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즉, 최근 들어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루어지

고 있으나 맥락적으로 차이가 있는 의미있는 삶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 또한 중년에 대한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이러한 점들이 기존 연구와 구별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본 연

구와 같이 연구가 누적되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최적의

연구도구나 분석의 준거를 찾아서 논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욕구 또는 내용을 중심으

로 지속적인 연구대상의 확보, 표준화된 연구도구의 개발

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회복탄력성 및 은퇴준비가 의

미있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에서

는 개인적 측면은 물론 사회적 측면을 설명하는 변인을

포함시키므로 기혼중년남성의 의미있는 삶을 위하여 다양

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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